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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6년 간 추적하여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과 이를 거쳐서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4차부터 9차 자료(2011~2016년)를 활용하여 남아 114명과 여아 94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
다. SPSS와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다중매개모형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세 시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은 만 4세와 만 5세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을 의미 있게 예측해주며 
각 시점의 또래놀이행동을 거쳐서 만 6세에 관찰된 사회적 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 
3세 시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은 향후 시점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과 만 6세에 관찰된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시점의 적응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유아, 또래놀이행동, 학교 적응, 사회적 유능감, 한국아동패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ongitudinal effect of peer play behavior (PPB) during toddlerhood 
on social competence (SC), followed by the effect on adaptation to elementary school.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4th to 9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etween 2011 to 2016, of which the data 
collected from 114 boys and 94 girls were finally analyzed. Multi-Mediator Mode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programs. First, PPB observed at the age of three 
significantly predicted PPB observed at ages four and five. It significantly affected SC observed at the 
age of six after transitioning through PPB at each stage. Second, PPB observed at the age of three 
significantly impacted the degree of adaptation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e medium identified in this second finding was PPB observed after the age of three and SC observed 
at the age of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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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

원에 다닐 때와는 달리, 더 많은 또래와 관계를 맺기 위
한 기술이 요구되고 규율이 엄격해진 학교 분위기에 적
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부모님과 교
사의 보호와 지도에 따르기보다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
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도 크게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와 학교에 적응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은 점차 학교에 있는 것
이 즐겁지 않고, 학습에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정서·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며 그러한 상황에 오랫동안 
방치될 때에는 학업 부진, 규칙 위반, 왕따, 폭력, 비행과 
같은 발달상의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다[1]. 따라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고 적응해나가
는 저학년 시기에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학교의 
규칙과 교사의 지시를 따르며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갖
추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
다[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에 적절한 학교 적응의 요소인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
고,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숙제와 공부를 성
실하게 수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의 네 가지 
적응 영역[3]을 중심으로 학교 적응 수준을 예측하고 지
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건강하고 주의력이 높으며 부모
가 초혼이고 애정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을 때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그리고 부부갈등 수준이 낮고, 취학 전 모-자녀 상호
작용이 긍정적일수록 향후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또한, 아동의 학업 수행능
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 교사의 효능감
과 직무 만족도가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근무 조건과 
아동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6]. 한편, 유아기에 보이는 의사소통과 학습에 대한 태도
가 긍정적일수록 향후 저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 이러한 결과는 이른 시기부
터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최상의 환경이 주어지
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건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이 학교라는 환경에서 경

험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건강하게 발달해나가도
록 돕는 개인의 자원을 조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초점을 
두고 학교 적응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
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
적 적응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8]. 여기에는 문제해
결력, 갈등 처리 기술, 의사소통, 공감, 자부심을 비롯한 
여러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사회
적 상황이나 연령 및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적절하
다고 여겨지는 규준과 가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념
과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8]. 본 
연구에서는 유·아동기에 중요한 사회적 유능감 요소를 
밝힌 Gresham과 Elliott[9]의 제안을 바탕으로 주장성, 
협력성,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고
자 한다. 주장성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또래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협력성은 교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또래
와 도움을 주고 받는 행동을 의미하며, 자기통제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거나 또래의 압력과 놀림에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9].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
구들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자아와 사회·정서적 발
달과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해온 것을 볼 수 있다[10,11].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 적
응 수준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11]에서
는 유아기에 학습 준비도와 자기 통제 및 협력성이 높을
수록 향후 높은 학교 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
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 전 유아기 때부터 학습에 대한 능
동적인 태도와 의지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
능감을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
구[10]에서는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에 입학한 이
후의 적응 수준을 매개로 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 활동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유아기에 보이는 사회적 유능감이 
장기간에 걸쳐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
여준다. 한편, 사회적 유능감은 부모나 교사, 또래를 비롯
한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길러지
는 특징이 있다[12]. 특히, 유아기에는 또래와 놀이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 다른 친구를 따르거나 
주도하기, 의견을 전달하거나 협상하기, 장난감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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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것을 비롯한 여러 행동들을 통해 사회적인 기술들
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기 때문에 또래와의 긍정적 놀이 
경험은 사회적 유능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13].

일반적으로 놀이는 아이들이 유희를 즐기고 시간을 낭
비하는 것 정도로 여겨졌으나 놀이가 학문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유·아동기 발달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놀이는 창의력, 자
발성, 탄력성, 정서 지능, 유머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계발하도록 돕고, 지적이고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하며 향
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심리적 건강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이러한 결과들은 어릴 때 잘 
노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특성을 계발하여 향후에 보다 
적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바람직한 성장을 이끄는 놀이의 개념을 검토하여 
잘 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놀이성이란 즐거움과 만족, 오락을 위해 놀이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한편 개인의 안정적인 성격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제안되며 발달단계에 따라 상호작용, 농담, 
장난, 게임, 취미를 통해 드러난다고 하였다[16]. 놀이를 
연구한 주요 학자 중 한 명인 Lieberman[17]은 놀이의 
요소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
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다섯 가지 특징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통합되면서 놀이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후에 Rubin, Fein과 Vandenberg[18]는 내적으로 동
기화돼서 나오는 것, 자유롭게 선택된 것, 즐거움을 주는 
것, 가장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이 융통성이 있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는 것의 다섯 가지 요소를 
놀이의 특성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놀이성
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놀이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9]. 이와 관련하여 Fantuzzo 등[20]
은 유아의 놀이 과정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친사회적이
고 순조롭게 놀이를 이어가는 ‘긍정적 상호작용’, 공격적
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놀이를 해치는 ‘방해’, 위축되
고 또래로부터 무시나 거부를 당하여 놀이하지 못하는 
‘단절’의 세 가지 놀이 행동 경향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즉, 놀이성의 개념은 놀이와 관련된 태도이자 성향을 의
미하며 또래놀이행동은 실제 관찰되는 행동적인 측면에
서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정
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에 초점을 두고자 긍정적인 
상호관계 안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행동

을 또래놀이행동으로 정의하며 교사로부터 관찰된 유아
의 긍정적 상호작용 놀이 행동이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전통 놀이, 협동 놀이, 인지 놀이, 자유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
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21-24]. 
그리고 놀이의 질적인 측면을 검토한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하는 유아일수록 사회적 유능
감이 높고, 또래와의 관계도 원만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
되었다[25]. 그리고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이 사회적 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기질보다 놀이성
이 사회적 유능감을 잘 예측해준다고 보고하였다[26]. 이
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놀이 행동이 사회적 유
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이 향후 학교 적응 수
준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
적이고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보였던 유아가 향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또래 활동이나 학습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27,28].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3년 뒤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27]에서는 
유아기 긍정적 놀이행동이 높은 학업 수행 적응, 또래 적
응, 교사 적응,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예측해준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만 5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
능감이 1년 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28]에서는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유아기에 보이는 또래와의 놀이 행동이 친
사회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
호작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향
후 학교에 적응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연구로는 또래놀이
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학교 적응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알기 어려워 또래놀이행동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설
명하는 잠재적인 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주
지는 못한 실정이다. 아울러 또래놀이행동의 종단적인 변
화를 파악한 연구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사회적 유능감이
나 또래놀이행동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1년 정도로 기간이 짧아 장기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10, 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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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학년에 재학하기까지 6년간 추적하여 또래놀이행
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놀이 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을 거쳐서 학교 적
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유
아기 또래놀이행동과 향후 학교 적응의 관계에 대한 이
해를 확장하고,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변화
를 추적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만 3세 유아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시점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만 3세 유아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시점의 사회적 유능감을 거쳐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점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한국아
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29]
의 4차부터 9차 시점에 수집된 자료(2011년~2016년)를 
사용하여 만 3세 연령의 유아가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
년에 재학하기까지 성장하는 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에서 연간 분만 건수가 500
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가
구를 전수 조사하여 2,150명의 신생아 가구로부터 표본
이 추출되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29]. PSKC 자료의 
전체 표본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변인에 결
측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여 20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14명
(54.8%)이고, 여아가 94명(45.2%)이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만 3세 때 유아교육 기관 또는 보육 기

관에서 보이는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담당 교사의 관찰을 
중심으로 3년간 추적 관찰을 실시하고, 4년째 되는 해의 
담당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유능감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시기와 2학년 시기의 담임교
사가 평정한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에 대한 자료를 사용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년 차 또래놀이행동이 
2년 차와 3년 차에 보이는 또래놀이행동으로 이어져 4년 
차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학령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
년 차 또래놀이행동이 2년 차와 3년 차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 수준을 거쳐 
2학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또래놀이행동
Fantuzzo 등[20]이 개발하고 최혜영과 신혜영[25]이 

타당화한 또래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친사회적이고 놀이를 원만하
게 이어가는 특성을 반영한 ‘놀이 상호작용’ 행동과 공격
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놀이를 방해하는 ‘놀이 방해’ 
행동, 위축되어 있거나 또래에게 무시당하는 ‘놀이 단절’
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긍
정적인 놀이 상호작용 요인을 측정하는 9개 문항만 사용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4점 리커트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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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a)는 
만 3세 자료에서 .74, 만 4세 자료에서 .76, 만 5세 자료
에서 .72이다.

2.3.2 사회적 유능감
Gresham과 Elliott[9]이 개발하고 서미옥[30]이 타당

화한 교사 평정용 유아기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SSRS)를 한
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앞에
서 언급한 주장성과 협력성, 자기통제의 세 가지 하위 요
인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의 
3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a)는 .93이다.

2.3.3 학교 적응
지성애와 정대현[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학교 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 SAI)를 사용하였
다. 이는 정해진 일과나 질서에 적응하는 ‘학교생활 적
응’, 과제와 준비물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수업과 모둠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업 수행 적응’, 또래와 원만
한 관계를 맺는 ‘또래 적응’, 교사를 어려워하지 않고 도
움을 구하거나 인사를 잘하는 것과 같은 ‘교사 적응’의 네 
가지 요인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3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
렇다’의 5점 범위 안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5점 리커트 척
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a)는 1학
년 학교 적응이 .97, 2학년 학교 적응이 .97이다.

2.4 자료 분석
IBM SPSS Statistics v20과 PROCESS macro v3.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째, 연구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
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또
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매개모형 분석(model 6)을 실
시하였다[31]. 이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각 변인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산출함으로써 변인 간의 관계와 영
향력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부트스트랩 사
례 수는 5,000으로 설정하였다.

직접 효과(c‘)는 매개 변인에 의한 간접 효과를 제외하

고,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정도
(X→Y)를 나타내며 이는 1년 차 또래놀이행동(X)이 사회
적 유능감(Y) 혹은 2학년 학교 적응(Y)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31]. 간접 효과(ai×bi)는 독립 변인이 매개 변
인을 거쳐서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X→M
→Y) 이는 1년 차 또래놀이행동이 다른 매개 변인에 미
치는 영향(X→M: ai)과 매개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M→Y: bi)을 곱하여 추정된다[31]. 아울러 각 경로
는 추정된 경로 계수의 신뢰구간 95%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1].

3. 연구 결과
3.1 연구 변인의 일반적 특성

연구 변인의 기술 통계량과 변인 간 상관 계수를 정리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평균을 살펴보면, 또래놀이
행동의 경우에는 1점부터 4점 범위 안에서 만 3세 3.05
점, 만 4세 3.15점, 만 5세 3.10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유능감의 경우에는 1점부터 3점 범위 안에서 2.54점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 적응의 경우에는 1점부터 5점 범위 
안에서 1학년 3.98점, 2학년 3.99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정된 것을 알 수 있겠다. 또한,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절댓값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
규분포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4 5 6
1
2 .23**
3 .31** .32**
4 .16* .31** .31**
5 .22** .22** .30** .45**
6 .11 .26** .27** .41** .55**
M 3.05 3.15 3.10 2.54 3.98 3.99
SD .40 .37 .38 .36 .71 .66
Sk -.47 -.46 -.42 -.77 -.69 -.64
Ku .38 .58 .98 -.19 -.01 .15

Note: 1. 3-year-old Peer Play Behavior(PPB), 
2. 4-year-old PPB, 3. 5-year-old PPB
4. 6-year-old Social Competence(SC)
5. 7-year-old School Adaptation(SA-1st grade), 
6. 8-year-old School Adaptation(SA-2st grade),
**p<.01 *p<.0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다음으로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만 3세 또래놀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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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 4세, 5세, 6세 또래놀이행동, 만 6세 사회적 유능
감, 1학년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학년 학교 적응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
다. 그리고 만 4세 또래놀이행동과 만 5세 또래놀이행동, 
만 6세 사회적 유능감, 1학년과 2학년 학교 적응 간에는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다중매개모형 분석 결과
3.2.1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또래놀이행동의 영향
만 3세 유아가 보이는 또래놀이행동이 향후 3년 뒤 사

회적 유능감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만 4세와 만 5세 또래놀이행동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다중매개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만 3
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1년 뒤의 또래놀이행동을 유
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23, p<.01), 
설명력이 5%로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
정 시점에서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이후 시기에
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
여주지만 발달적 관점에서 또래놀이행동을 변화시키는 
여러 변인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라 여겨진다. 아울러 만 3세(β=.24, p<.001)와 만 4세
(β=.27, p<.001) 시기의 또래놀이행동은 만 5세 또래놀
이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16%로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y.o. PPB 5-y.o. PPB 6-y.o. SC
B SE β B SE β B SE β

3-y.o. 
PPB .21 .06 .23** .23 .06 .24*** .04 .06 .04

4-y.o. 
PPB .27 .07 .27*** .22 .07 .23**

5-y.o. 
PPB .21 .07 .23**

F(1, 206)=
11.05***R=.23, R2=.05

F(1, 205)=
19.24***R=.40, R2=.16

F(1, 204)=
11.77***R=.38, R2=.15

Note: y.o. is an abbreviation for year-old.
***p<.001 **p<.01

Table 2. The Effect of peer play behavior on social 
competence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시기에 보였던 또래놀이행동 특
성이 만 4세 시기에 보였던 특성과 별개로 지속하여 만 
5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만 3세 시기에 
이어서 만 4세에도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특성을 보이는 
유아가 1년 뒤인 만 5세 때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 수준

을 보다 잘 예측해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만 3세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은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04, p>.05) 만 4세
(β=.23, p<.01)와 만 5세(β=.23, p<.01) 때 보였던 또래
놀이행동 특성이 만 6세에 사회적 유능감을 유의하게 예
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와 만 5세 때 관
찰된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만 6세 때 사회적 유
능감과 관련된 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 4세와 만 5세에 보인 또래놀이행동이 만 3
세에 보였던 또래놀이행동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된다는 
점에서 전체 측정시점을 고려한 간접 효과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만 3세 또래놀이행동이 만 4세, 만 5세, 
만 6세 때 평정된 또래놀이행동을 거쳐서 사회적 유능감
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직접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만 3세 때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95% 신뢰구간 내 추정된 
하한한계(Low Limit Confidence Interval: LLCI)와 
상한한계(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범위 안에 0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만 3세 
때 또래놀이행동이 만 4세와 만 5세 때 또래놀이행동을 
각기 거쳐서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만 4세와 만 5세 때 또래놀이행동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추정된 하한한계와 상한한계 내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때 관찰된 또
래놀이행동이 향후 2년 간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쳐
서 최종적으로 만 6세 때 사회적 유능감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직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Path B SE CI
LL UL

Direct Effect
3-y.o. PPB → 6-y.o. SC .04 .06 -.08 .16

Indirect Effect
3-y.o. PPB → 4-y.o. PPB →

6-y.o. SC .05 .02 .01 .10
3-y.o. PPB → 5-y.o. PPB →

6-y.o. SC .05 .02 .01 .10
3-y.o. PPB → 4-y.o. PPB →

5-y.o. PPB → 6-y.o. SC .01 .01 .003 .03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3-year-old peer 
play behavior on 6-year-old soci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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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저학년 시기

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학년 때 학교 적응 수준은 만 5세 또래놀이행동(β
=.14, p<.05)과 만 6세 사회적 유능감(β=.38, p<.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두 변인
은 적응 수준의 2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2학년 때 학교 적응 수준은 만 6세 사회적 유능감(β
=.17, p<.05)과 1학년 학교 적응(β=.23, p<.001)에 의해 
유의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두 변인은 적
응 수준의 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y.o. SA 8-y.o. SA
B SE β B SE β

3-y.o. PPB .19 .51 .11 -.10 .10 -.06
4-y.o. PPB .07 .12 .04 .18 .11 .10
5-y.o. PPB .26 .13 .14* .13 .11 .08
6-y.o. SC .76 .13 .38*** .31 .12 .17*
7-y.o. SA .40 .06 .44***

F(4, 203)=16.63***, 
R=.50, R2=.25

F(5, 202)=21.72***, 
R=.59, R2=.35

***p<.001 *p<.05

Table 4. Effects of peer play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on school adaptation 

이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
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2학년 시점의 적응 
수준이 1학년 적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다. 아울러 만 3세 또래놀이행동이 만 6세 사회적 유능감
을 거쳐서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
하여 다중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만 3세 유아기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2학년 시점
의 학교 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추정치
에는 0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어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 4세와 5세 또래놀이행동, 사회적 유능
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2학
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추정된 하한
한계와 상한한계 내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어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경
로 중에서도 만 4세 또는 만 5세 시점에서 관찰된 또래
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유능감을 고려하
지 않고 유아기 또래놀이행동만으로는 학령기 학교 적응 

수준을 예측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만 3세 
유아기 때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향후에 관찰된 또래놀
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6년 뒤의 초등학교 적
응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해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Path B SE CI
LL UL

Direct Effect
3-y.o. PPB → 8-y.o. SA -.10 .10 -.30 .10

Indirect Effect
3-y.o. PPB → 4-y.o. PPB → 8-y.o. SA .04 .03 -.01 .09
3-y.o. PPB → 5-y.o. PPB → 8-y.o. SA .03 .03 -.02 .10
3-y.o. PPB → 6-y.o. SC → 8-y.o. SA .01 .02 -.02 .06
3-y.o. PPB → 7-y.o. SA → 8-y.o. SA .08 .05 -.02 .18
3-y.o. PPB → 4-y.o. PPB → 5-y.o. PPB → 

8-y.o. SA .01 .01 -.004 .03
3-y.o. PPB → 4-y.o. PPB → 6-y.o. SC → 

8-y.o. SA .01 .01 .002 .04
3-y.o. PPB → 4-y.o. PPB → 7-y.o. SA → 

8-y.o. SA .01 .01 -.02 .04
3-y.o. PPB → 5-y.o. PPB → 6-y.o. SC → 

8-y.o. SA .02 .01 .002 .04
3-y.o. PPB → 5-y.o. PPB → 7-y.o. SA → 

8-y.o. SA .02 .02 -.001 .06
3-y.o. PPB → 6-y.o. SC → 7-y.o. SA → 

8-y.o. SA .01 .01 -.02 .05
3-y.o. PPB → 4-y.o. PPB → 5-y.o. PPB → 

6-y.o. SC → 8-y.o. SA .00 .00 .001 .01
3-y.o. PPB → 4-y.o. PPB → 5-y.o. PPB → 

7-y.o. SA → 8-y.o. SA .01 .00 -.00 .02
3-y.o. PPB → 4-y.o. PPB → 6-y.o. SC→ 

7-y.o. SA → 8-y.o. SA .01 .01 .003 .03
3-y.o. PPB → 5-y.o. PPB → 6-y.o. SC → 

7-y.o. SA → 8-y.o. SA .02 .01 .004 .03
3-y.o. PPB → 4-y.o. PPB → 5-y.o. PPB → 
6-y.o. SC  → 7-y.o. SA → 8-y.o. SA .00 .00 .001 .01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3-year-old peer 
play behavior on school adapta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초

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아동기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건강한 청소
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 3세에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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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향후에도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만 3세부터 5세 사이에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인 만 6세에 높은 사회
적 유능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놀이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1-24]를 지지하며 측정 시점을 더 어
린 시기로 확장했을 때에도 장기적인 영향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결
과는 만 3세의 어린 시기에도 놀이 행동을 유의하게 관
찰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향후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을 돕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다. 따라서 또래놀이행동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중재하는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적응을 
높이도록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유아기 놀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놀이 시간, 공간, 도구, 친구를 유
아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과 달리, 행동
적으로는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32]. 그리고 부모와의 놀이에 대한 유아의 지각을 살
펴본 결과에서는 놀이하는 것을 격려하고 함께하며 긍정
적으로 바라봐주는 부모뿐만 아니라 장난기를 보이면 귀
찮아하고 화를 내면서 놀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모
와 공부를 강조하면서 학습을 다 마친 뒤에 놀이를 하도
록 허용하는 부모를 떠올리는 유아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33]. 이러한 결과로 놀이가 학습의 도구 이상으로 
아동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라는 점을 부모가 이해하도록 
돕고, 놀이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
구된다고 지적하였다[33]. 이러한 결과들은 또래놀이행
동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지원함으
로써 유아기 또래 놀이가 학습의 도구 이상의 가치가 있
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겠다. 

한편,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인
정하지 않는 부모나 공공성이 상실된 유아 교육 시스템
으로 인하여 담임교사가 부모와 협력하여 아이에게 양질
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아이에게 시기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34,35]. 아동의 정신 건강과 부적응 문제가 나날이 심각
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기관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담임교사
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도 병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 저학년 학교 적

응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 3세 유아기에 관찰
된 또래놀이행동이 이후 만 4세와 5세 시기에 관찰된 또
래놀이행동과 만 6세에 관찰된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를 거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의 적응 수준을 의미 있게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27-28]와 유아기 사회적 유능감이 초등학교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0-11]를 지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된 또래놀이
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과거 시점의 또래놀이행
동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시점에서 관찰된 또래놀이행동이 더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적응은 2학년 시기의 적응 수준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적응 
양상을 살펴보고,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의 탄력성
을 보여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주장성과 자기
통제, 협력성을 높이는 교육과 중재가 학교 부적응을 예
방하고, 학습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임상적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낮은 사회적 유능감으로
부터 기인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부적응 문제는 유
아기부터 이어져 온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 문제의 연장
선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적응 문제
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상호작용과 부부갈등을 해소하도록 조력
하고[5],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도록 하는 치료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울려 놀도
록 권유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지도하며, 시범과 교육을 통하여 다른 친
구들의 기분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포함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사 혹은 상담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것, 순서와 규칙을 지키는 것,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것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개선하는 작
업은 협력적인 태도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 적절한 대응 
행동을 취하는 것, 타인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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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행동을 표적으로 하는 중재는 자기통제 행동
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을 소개하
고, 또래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무엇인가를 함께
하자고 권유하며 다른 아이들이 노는 상황에 들어가 어
울릴 수 있는 주도적인 태도를 격려하는 것도 잠재적으
로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 적응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에 관찰된 유아의 또
래놀이행동이 향후에도 지속하여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또래놀이행동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거
쳐 학교 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서 
이른 시기부터 보이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이 향후 건강
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며 또래와의 놀이 상황
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이 학령기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
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또래놀이행동을 예측해주는 부모와 교사, 지역사
회의 역할을 조사하고,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향후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학교 적응 현상에 대한 이해
를 확장해나가야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이 완료된 패널 자
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은 만 6세 이전의 
사회적 유능감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래놀이행동의 영향이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체 변인을 반복하여 측정한 자
료를 활용해 잠재성장모형이나 자기지연회귀모형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측정 시점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한 연구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신경발달장애가 있거나 정서
·행동적인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또래놀이행동을 보이지 
못하는 유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특수한 요구가 있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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